
[뉴스엔 김형우 기자]SM엔터테인먼트가 마칠을 빚은 동방신기 3인 멤버 측이 중국 공연 불참

을 통보했다고 밝혔다.

SM엔터테인먼트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"지난 2일 당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,

내년 초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 활동에 대해 동방신기 3인 측은 답변 기한 일인 지난 12일까지

아무런 답변이 없었다"며 "따라서 이들 3인이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동

방신기의 내년 초 국내 컴백 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. 이에 동방신기 활동을 지속하려 했던 당

사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"고 밝혔다.

이어 "더불어 동방신기 3인은 이미 중국 파트너 회사와의 계약이 체결돼 11월 21일 중국 심천에

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'동방신기 세 번째 아시아 투어-미로틱' 공연에 대해서도 당사에 불참하

겠다고 통보했다"며 "동방신기 3인은 가처분 소송 진행 당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들은 물론

재판부 앞에서도 기존에 계약이 체결되거나 확정된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행하겠다고 수 차례

명확히 밝혀왔다. 하지만 가처분 결정 이후, 지난 2008년 6월에 계약한 아시아 투어 공연의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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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인 중국 심천 공연에 불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향후 계획된 아시아 투어의 남

은 공연 역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"고 말했다.

또 "이로 인해 동방신기는 물론 당사의 해외 신뢰도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으로 판단된다.

또한 이런 일방적인 공연 불참 통보로 인한 공연 취소는 향후 동방신기의 중국 활동뿐 아니라

당사의 타 아티스트 및 한국 아티스트의 중국 공연 및 활동, 나아가서는 한류에도 악영향을 미

칠 것으로 우려된다"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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